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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회계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지며, 

감사·증명 업무에 있어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이 현실화됩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12.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여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취지에 부합

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사유 및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에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02-2100-2690)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홍정수 (02-2100-2695)


